
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 . 
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.

성도의 교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담임목사 김 윤 기 
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로 청우빌딩 호 186-14( 506) 601 / 02 3412-1012—

주 일 오 전 예 배
오전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 김윤기 목사11 00

♣ 표는 일어섭니다.                    

찬 양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다  같  이

♣예  배  부  름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인  도  자

♣기  원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인  도  자

♣송  영 찬송가 장23 다  같  이

♣신  앙  고  백 사 도 신 경 다  같  이

♣참 회와  용 서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다  같  이

회  중  찬  송 시편찬송 장 찬송가 장110 , 31 다  같  이

시 편 교 독 시편 편128 하 유 미  성 도

목 회 기 도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인 도 자

설  교 야고보서 장 절1 9-11 김 윤 기  목 사

교회의 영광 [ ]
성 찬 식 < >

찬 송과  기 도 찬송가 장546 다  같  이

교  회  소  식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인  도  자

기 도 헌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강진 서리집사

♣찬  송 찬송가 장383 다  같  이

♣축  도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설  교  자

제 권 호  6 39 2019.9.29.

바 른 신 학

바 른 교 회

바 른 생 활
교회 소식

1.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.

2.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을 활용하세요.「 」

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 순모임 자료  * , , , 

식사 준비 및 정리 3. :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
4.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.

5. 가을 소풍 주일 오후 을 계획 중입니다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(10.6. ) . .

기도 제목* 
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- , 
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- 
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- , 
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- , 
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님 정주리 성도님 어머님 최수연 사모님 - , , , , 
최재욱 성도님 어머님 하유미 성도님 어머님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, , 
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- 

*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
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열매맺는교회* - 474501-01-143450 ( : )

 섬기는 분들 
이번 주(9/29) 다음 주(10/6) 10/13

기  도
주일오전예배 이강진 서리집사 박철호 서리집사 이승재 전도사
주일오후예배 이윤경 성도 최수연 성도 하유미 성도

성경 봉독 하유미 성도 황근하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
식사 준비 권두진 이빛나, - 이윤경 순
정리 - - 이강진 순



주일오후모임
오후 시 분        인도 김윤기 목사2 30 : 
찬    송: 다 같 이
기    도: 이윤경 성도
주    제: 특강 종교개혁사 마무리
합심기도: 다 같 이
주기도문: 다 같 이

예배 및 기도회 - -

주일오전예배 오전 시 분11 00

주일오후모임 오후  시 분2 30

수요  기도회 오후  시 분8 00

함께하는  주일학교  - -

영아유치부 주일 오전 시 분10 30

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* .

성경  공부 - -

소그룹나눔 주일 오후 시 분1 00

새 가 족 주일 오후 시 분1 00

수요 기도회
오후 시              인도 김윤기 목사8 : 
요리문답: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주일39
찬    송: 다 같 이
본    문: 시 59:1-10
설    교: 나의 요새
기 도 회: 다 같 이
주기도문: 다 같 이

설교 노트 약 교회의 영광: 1:9-11, □ 
1. 시험이�들어오는�경로

우리는� 여러�가지� 시험을� 당할� 수� 있습니다 그러나�하나님은� 그� 시험에� 간� � . �

섭하셔서� 우리를� 온전함으로� 인도하십니다 또한� 지혜를� 주십니다 그중에서도�.� .�

당시�교회가� 받던�강력한� 시험은� 부에� 대한�유혹이었습니다 세상의�부는� 많은�.�

사람들을�시험에�들게�하는�요인이었습니다.

다�지나갈�것2.�

이에�대한�야고보의�대답은� 우리� 안에�있는�참된�가치를� 자랑하는� 것 절 과�� � (9 )

세상의� 부는� 다� 지나갈� 것 절 이라는� 지혜입니다 사람들의� 시선을� 사로(10,11 ) .�

잡을�만큼�크고� 강력하지만�그러한� 것들은� 모두� 지나가고�사라질� 것입니다 세.�

상에�대한�갈망은�항상�주님의�백성들을�시험에� 들게�하는� 요인이었습니다 세.�

상의�화려한�현실은� 주님의� 백성들이�세상을� 갈망하게�하였습니다 삼상�( 8:20).�

이사야�때에도�화려한�바벨론의�영광에�현혹되었는데 그�백성들을�향해�하나님,�

은� 그것들은�모두�시들어버릴�꽃과�같다�말씀하셨습니다 사� 세상의�화( 40:6,7).�

려함에� 현혹되어� 시험에� 들면�하나님을� 잊어버립니다 마� 재물이� 도구에( 6:24).�

서� 갈망으로 갈망에서� 주인으로� 발전합니다 섬김의� 도구가� 섬김의� 대상이� 됩,� .�

니다 그리고� 하나님을�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�그런�사람들을�향해�경고하십니.� .�

다 눅� 그것들은� 다� 지나가는� 것이므로� 세상의� 부가�가장� 큰� 영광인�( 6:24-26).�

것처럼� 착각하지� 말고 박탈감을� 느낄� 필요도� 없으며 조금함이나� 패배의식에�,� ,�

빠질�필요도�없습니다 그�부가�가진�결말을�아는�지혜를�가진�사람으로�하나님�.�

앞에�자신을�낮추고�헛된�자랑에�흔들리지�말라고�하십니다 전�( 12:13,14).

교회의�영광3.�

주님의�교회는�그� 안에�있는� 높음을�자랑해야�합니다 절 하나님이�우리�안� � (9 ).�

에� 계심으로� 우리가� 가진� 것들을� 자랑해야� 합니다 우리는�그리스도�안에서� 하.�

나님의�자녀된�권세를�가졌습니다 요� 그것이�우리의�높음이요 영광입니( 1:12).� ,�

다 하나님은� 우리를�자녀로서�대하시며�우리를�위해� 역사하십니다 시험조차도�.� .�

연단의� 도구로� 삼으셔서� 우리를� 온전하고� 조금도� 부족함이� 없게� 하십니다 약�(

지혜가� 필요할� 때는� 구하는� 자에게� 후히� 주시고� 꾸짖지� 아니하십니다1:2-4).�

약� 신자의� 영광은�로마제국의� 영광과는�사뭇� 다릅니다 하나님이� 함께�( 1:5-8).� .�

하시며�우리를�빚어�가시는�과정은�전쟁터와�같고 그�안에�있는�우리는�연약하,�

고� 실패한�사람들처럼�보이기도�합니다 그러나�그�모든�시간�속에�주님은�우리.�

와� 동행하십니다 시� 그것이� 우리의� 자랑입니다 교회가�자랑해야� 할� 것( 23:4).� .�

입니다 하나님은� 우리를� 주님의� 자녀로� 부르시고� 온전하게� 빚어� 가십니다 이.� .�

것이�교회의�영광입니다.

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� 주일� 십계명에�관하여39□� –�

문 제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104 : 5 ?

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: , 

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, 

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, . 

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. 


